
대순사상논총 제33집 (2019), pp.91~145

https://doi.org/10.25050/jdaos.2019.33.0.91

풍수지리로 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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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Daesoon Jinrihoe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is a sacred place of Gaebyeokgongsa (the 
Reordering Works of the Great Opening) through the logic of the energy 
of form in Feng-Shui studies. The Headquarters Temple Complex can 
illuminate the lamp of coexistence, emerge as a place for cultivation, and 
support the era of human nobility with Gucheonsangje (the Supreme God 
of the Ninth Heaven) as an object of faith. Virtuous Concordance of Yin 
and Yang, Harmonious Union between Divine Beings and Human Beings,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and Perfected 
Unification with Dao are the mission statements of this great sit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headquarters according to 
integral Feng-Shui Theory. Doing so can provide proof that the 
geographic location, landscape, yin-yang harmonizing, and flowing veins of 
terrestrial energy at Headquarters Temple Complex are all profoundly 
auspicious. At the same time, this data also allows further study into the 
interactions of dragon-veins, energy hubs, surrounding mountai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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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courses, which reveal how Daesoon Jinrihoe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promotes the basic works of propagation, edification, 
and cultivation and three societal works of charity aid,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global propagation, saving beings, and 
building an earthly paradise by reforming humanity and engaging in 
spiritual civilization. This must be done on site with proper Feng-Shui in 
order to open up the era of human nobility upon the Great Opening of 
the Later World.

As the center of the religious order, Daesoon Jinrihoe, Yeoju 
Headquarter Temple Complex has the general Feng-Shui characteristic of 
Baesanimsu (a back supported by a mountain and a front facing water). 
Through discussing the Feng-Shui of Daesoon Jinrihoe’s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as the center of humankind’s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this study would explore growth-supporting land that 
delivers future rewards through Feng-Shui symbolism and the ethical 
practice of grateful reciprocation of favors for mutual beneficence. This 
exploration will reveal how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conditions of the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make it a place fit for spiritual 
cultivation. It is a miraculous luminous court surrounded by mountains, 
where auspicious signs in eight directions gather. Its veins of terrestrial 
energy harmonize with clean water energy as it is affectionately situated 
within its natural environment. Its location corresponds with the Feng-Shui 
theory of dragon-veins, energy hubs, surrounding mountains, and 
watercourses. Thus, with regards to the Feng-Shui of Daesoon Jinrihoe’s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this study examines the flows of 
mountains and waters and focuses on how the site is based on the logic 
of Feng-Shui. More generally,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surrounding 
mountains are likewise examined.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guk (布局) of Sasinsa (animal symbols of the four directions, four 
gods, including blue dragon of the east, red phoenix of the south, white 
tiger of the west, and black tortoise of the north) and the location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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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while focusing on the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This 
study supports the feasibility of further Feng-Shui studies of the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based on traditional geomancy books that 
focusing on Hyeonggi (Energy of Form) Theory.

Key words: Daesoon Jinrihoe,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Samwon, Yin-Yang Harmony, Feng-Shui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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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은 구천상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음양합덕ㆍ신인조화

ㆍ해원상생ㆍ도통진경을 종지로 하여 상생의 등불, 수도의 터전, 인존

시대를 여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을 풍수학의 형기(形氣)적 이치

를 통해 개벽공사 성지(聖地)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를 입증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지리적 위치, 산수음양

의 관계, 지맥의 행도(行度) 과정 등 풍수지리 전반에 걸쳐 고찰이 필

요하다 하겠다. 동시에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 구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을 목적으로 포덕ㆍ교화ㆍ수도의 기본사업과 구호자선

사업ㆍ사회복지사업ㆍ교육사업의 3대 중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대

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후천개벽의 인존시대를 열어갈 풍수적 적지

임을 말해주는 용(龍), 혈(穴), 사(砂), 수(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도 매우 중요하다.

종단의 중심인 여주본부도장은 배산임수의 풍수적 국세를 두루 갖추

고 있다. 인류 해원상생의 중심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대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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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고찰을 통하여 풍수적 상징성과 보은상생의 윤리 실천을 통해 미

래를 밝혀 나갈 생왕지지(生旺之地)에 대해 탐색하고, 팔방(八方)의 상

서로운 기운이 모인 이곳 여주본부도장의 영험한 명당국세의 지세와 형

국, 맑은 수기(水氣)와 어울린 지맥, 산수유정한 국세, 용혈사수(龍穴砂

水)의 이치에 부합한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를 밝히고자 한다. 따

라서 본 논문의 주제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와 관련

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산과 물의 흐름을 풍수지리 이치에 근거하여 살

피고 주변의 산세가 어떤 형태로 호응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사신사(四神砂)인 청룡, 백호, 주

작, 현무 등의 포국(布局)과 입지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형기론(形氣

論)을 중심으로 전래 된 풍수고서, 즉 지리인자수지, 지리정종, 지
리오결, 청오경, 금낭경, 청낭경, 의룡경, 감룡경, 발미론, 
지리신법, 명산론, 설심부, 청낭오어 및 그 외 신증동국여지승

람, 택리지, 산림경제 등 전통 지리서들을 토대로 하여 여주본부

도장의 풍수적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형기론적 관점에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입

지를 중심으로 풍수적 형상이 주는 상징성과 지세를 연구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곳의 지세를 학술적인 맥락에서 풍수문헌을 토대로 그 가

치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풍수학은 주역의 사상인 음양을 중심으

로 이루어진 형(形), 이(理), 상(象), 수(數)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은상생의 윤리실천과 해원상생의 수도처인 이곳이야말로 풍

수적 입지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풍수학 연

구의 종교적 상징성을 가미한 사회적 참여라는 틀에서 특히, 대순사상

의 상징성과 진리를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곳 대순진리

회 여주본부도장이 포덕ㆍ교화를 강화하고 지상천국, 상생의 인존시대

를 열어갈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도통군자를 배출하는 최고의 명당대

지에 자리한 도장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이러한 자연산천의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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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 학술적 관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미들을 밝히고자 한다.

고찰에 앞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대해 풍수와 관련된 유일

한 선행연구논문으로는 민병삼 교수의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 세계

관 연구(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가 있다. 연구 내용으로는 오행의 

산체에서 토성(土星)으로 이루어진 여주본부도장이 장차 후천진경의 

도래를 위한 지상신선세계의 공간이 자연 지리적으로 조성되어 있음

을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인 입지를 통해 풍수적 측면의 지상신선 세

계관에 대해 연구 분석되어 후속 연구를 촉발시키는 기폭제 역할로서

도 매우 의미가 있으며, 풍수적으로 고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존귀하고 귀함을 의미하는 자

미원국의 산수조건 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대의 좌향과 서신사명(西神司

命), 천장길방 복록의 터와 포정문의 벽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되

어 있으며, 그 외 관련 연구물로는 ｢증산의 풍수물형과 해원사상｣ 등

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의 구성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지맥>에서는 지맥의 행

도(行度) 변화과정, 용맥(龍脈)의 출발점과 지맥의 연결과정, 박환(剝

換)과 과협(過峽)의 용맥 변화, 주산이 일으킨 작국(作局)과 입수(入

首)의 형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Ⅲ.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국세>에서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주산과 안산, 용호교

회(龍虎交會), 청룡작국과 영대의 좌향, 좌래우거(左來右去)의 수성수

(水星水), 청룡역관의 수세, 거문토성으로 이루어진 대순진리회 여주본

부도장에 관해 살피고자 한다. ｢Ⅳ. 삼원의 상징과 음양합덕｣에서는 

구성의 기운을 품은 자미원국, 자미원국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음양합덕을 이룬 사신사(四神砂) 등의 탐색을 통해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뛰어난 풍수적 국세를 지니고 있음을 조명하고,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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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풍수 고서 등에서 말하는 명당의 조건 등에 부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학술적 접근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Ⅱ.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지맥

1. 지맥의 행도(行度) 변화과정

지맥이란 본래 시각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산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맥을 타고 땅속으로 흘러 통하는 기(氣)의 통로를 말한다. 

또한 지맥은 용맥의 행도과정에서 혈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야 참다운 혈이 맺히는 명혈대지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호순신

의 지리신법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무릇 참된 산줄기는 혹은 벌처럼 잘록한 허리, 말머리 같은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크게 엎드렸다가 적게 일어나는 듯해야 하

고, 감싸 돌아야 하며, 빼어난 물은 참된 산줄기를 분별해 주며, 

그 뻗어오는 형세가 명백할 때, 바야흐로 부귀의 땅이 된다.1)

산의 형상과 산세의 변화에 의해 혈을 맺는 것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용맥은 일반적으로 산의 능선을 지칭하며, 뻗어 내

려오는 변화무쌍한 형상이 마치 용이 전후좌우로 꿈틀거리는 것과 같

다 하여 용이라 불리는 것이다. 용맥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1) 김두규 역해, 호순신의 지리신법 (서울: 장락, 2011), p.14, “ …大凡, 尊龍或有蜂
腰, 馬頂, 大頓, 小起, 纏繞, 秀水別辨眞龍, 詳其降勢, 方爲富貴之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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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용맥의 굴곡변화 (작도: 필자, 사진촬영: 필자 2019. 8)

위의 조건들을 토대로 볼 때,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까지 이어진 

용맥의 변화를 탐사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

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풍수이론과 매우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맥은 지기를 이어주는 통로이며 전기도체에 비유되며, 풍수의 

핵심은 생기를 타는 것이다. 지기와 관련하여 전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

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

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

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

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2)

위의 내용은, 지기가 소통되지 않아서 서로 반목하게 된다는 지기

소통론(地氣疏通論)을 제기했다3)고 볼 수 있으며, 풍수의 이치를 중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지기를 잇는 지맥도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까지 지맥의 행도 변화과정을 나타낸 도식이다.

2) 전경, 공사 3장 5절.

3) 민병삼,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 세계관 연구｣, 대순사상논총 27 (2016),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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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맥도(左)와 여주본부도장의 산수입맥도(右) (작도: 필자, 2019. 7)4)

2. 용맥의 출발점과 지맥의 연결 과정 

민병삼 교수5)에 의하면, 산경표를 근거로 여주 땅의 형성에 대해 

“본래 여주시청이 있는 곳은 속리산(1058)에서 출맥하여 한남금북정맥

을 따라서 물길을 이끌고 북쪽으로 흐르는 물들이 모여서 남한강을 이

룬다. 그러나 여주시청 강 건너편 맥은 태백산맥에 줄기를 대고 강원도 

금물산(791m)을 태조산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금물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륵사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이르러 천장길방(天藏吉

方)을 만든다.”6) 고 하여 남한강을 경계로 하여 여주 시청 쪽과 남한강 

건너편 대순진리회를 이루는 용맥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

다. 여기에서 한남금북정맥은 백두대간의 속리산 천황봉에서 갈라져 나

와 충청북도 북부를 동서로 가르며 안성의 칠장산(492m)까지 이어져 

한강과 금강의 분수산맥을 이루며, 서북쪽으로 김포 문수산까지의 한남

정맥과 서남쪽으로 태안반도 안흥까지의 금북정맥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의 옛 이름이다.7) 위의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위성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

5) 민병삼,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 세계관 연구｣, 대순사상논총 27 (2016), pp.61-62.

6) 같은 글, pp.61-62.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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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164, p.166

또 민병삼 교수는 “금물산은 시루봉(504)과 성지봉(787)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성지봉에서 출발한 맥은 삼각산(539)에 이르러 나누어

져 우두산(473)과 봉미산(157)을 거쳐서 남쪽으로 진행하다가 용진처

에 이르러 남한강을 만나 천 년의 고찰 신륵사의 터를 만들었다.”8)라

고 하여 한 줄기의 용맥은 신륵사로, 다른 한 줄기의 용맥은 종단 대

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위치한 곳에 이르러 천장길방의 대지를 만들

었음을 밝히고 있다. 위의 언급처럼 남한강을 경계로 하여 삼각산에 

이르러 두 용맥의 출발점이 분기되어 양대 기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지맥의 행도과정을 도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지맥의 행도과정(작도: 필자, 2019. 8)

8) 민병삼, 앞의 글,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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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지맥의 행도과정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백두

대간에서 분기되어 나온 한강기맥의 시작점은 국립공원인 오대산

(1539m)의 두로봉(1422m)에서 시작하여 남한강과 북한강을 가르며 

서쪽으로 이어지다가 경기도 양수리의 두물머리9)까지 이어지는 산줄

기로서 총길이가 167km에 이르게 되는데,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

도장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용맥의 출발점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본래 두로봉에서 이어진 지맥은 주왕지맥, 춘천지맥, 백덕지맥, 성지지

맥 등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 중 성지지맥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으로 이어지는 지맥의 주된 분기점의 시초가 된다. 계속하여 오대산

(1539m), 계방산(1577m), 발교산(995m)을 거쳐 한강기맥인 만대산으

로부터 작은 섬마치를 거쳐 다시 오음산으로 크게 일어나 기봉을 이루

고는 다시 금물산 섬마치로 이어져 금불산으로 우뚝 일어나 중조산(中

祖山)10)을 이루었다. 금불산으로부터 한 줄기 맥은 시루봉으로 이어지

고, 다른 한 줄기 맥은 성지지맥으로 분기되어 성지봉→ 도둑머리고개

→벗고개→턱걸이고개→삼각산에 이르게 된다. 계속하여 다른 한 줄

기는 서화고개를 넘어 보금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마감산을 거쳐 태극

바위를 지나 성주봉과 석량고개를 넘어 간매리(看梅里)의 뚜갈봉으로 

이어지다가 당고개와 창남이고개 부근에서 나누어진다. 산과 산을 이

어주는 산줄기는 주룡(主龍)에서 분기된 산줄기들이 좌우에서 받쳐주

고 뒤에서 받쳐주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여주본부도장으로 이어진 

지맥선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3. 박환11)과 과협12)의 용맥 변화

9)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합수점에 해당. 

10) 태조산으로부터 출맥하여 세 번 정도 수려하게 솟은 산을 말하며 태조산과 소조산
의 중간 지점에 위치. 

11) 용의 박환이란 추하고 험한 탈을 벗어 부드럽고 양명한 산으로 변하여 가는 과정.

12) 과협이란 산맥이 뻗어오면서 산봉과 산봉을 이어주는 가늘고 잘록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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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산에 이어 마감산으로 이어진 지맥의 행도과정과 변화를 살펴

보면 마감산 정상 바로 아래 하단부 능선의 시작점인 마귀할멈바위 

부근을 기점으로 높고 낮게 엎드리고 일어나고 구불구불 왼쪽과 오른

쪽을 번갈아 꺾이면서 기운이 생동하는 용의 변화를 일으키며 행도한

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청귀형(淸貴形)의 마감산 마감산의 마귀할멈 바위와 지맥능선

<그림 5> 사진촬영: 필자, 2019. 8

여주본부도장으로 이어진 성지지맥의 행도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마감산 정상에서 뚜갈봉까지의 행도과정에서 

박환과 과협의 변화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마감산-뚜갈봉까지 이어지는 용맥선(사진촬영: 필자, 2019. 8)

마감산에서 여주본부도장까지의 용맥의 변화를 살펴보면 박환과 과

협이 잘 이루어져 있고, 지각(枝脚)13)과 요도(橈棹)14)가 잘 발달되어 

명당에서 요구되는 풍수적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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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산이 일으킨 작국과 입수의 형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주룡(主龍)은 우선(右旋)으로 회두(回頭)

하여 주봉을 일으키고, 청룡이 길게 나가 감싼 청룡작국을 이루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또한 주산과 호응

하고 있는 외당(外堂)의 안산이 좌선수(左旋水)인 여강을 만나 산과 

물이 음래양수(陰來陽水)15)하여 음양이 조화된 명당대지를 이루었다. 

요도와 지각이 발달된 내룡(來龍)16)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갈지(之)자 형태로 구불구불 좌절우곡(左折右曲)17)하면

서 행도의 변화를 이룬 내룡의 산줄기가 서로 사귀어 자물쇠로 잠근 

듯 굴곡변화를 일으키며 직룡입수(直龍入首)18)의 형태로 종단 대순진

리회 여주본부도장으로 입맥(入脈)하였다. 지맥의 분기점 선상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감산은 토형과 목형의 합체로서 힘찬 지맥의 

행도과정에서 경사가 급한 용은 완만하게 변하고, 너무 크면 적당하게 

변하고, 앙상한 것은 형상이 연한 살이 붙은 용으로 변하고, 흉한 것은 

아름답게 변하고, 굵은 것은 가늘게 변하여 형상적인 박환의 조화를 

이루며 주맥의 능선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까지 이어지는 용맥의 선상에서 산봉과 산봉을 이어주는 가늘고 잘록

한 부분인 과협을 잘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용맥의 변화는 산의 능선

이 뻗어 내려오면서 엎드리고 일어나고 높고 낮게 고저기복의 변화를 

일으키며 기운이 생동하는 왕성한 용맥이 이루어져야 명당의 대지가 

13) 지각이란 마치 나뭇가지가 갈라져 분지(分枝)되는 것. 

14) 산맥이 일정한 각도를 이루며 변화를 하면서 용이 제각기 마디를 갖추고 기복하며 
흘러내려오는 형상. 

15) 양이 오면 음이 받아주고, 음이 오면 양이 받아주는 것.

16) 혈 뒤편의 산세를 말하며, 용맥이 줄기차게 치달아 흘러 내려오다가 장차 혈로 들
어가려고 하는 곳. 

17) 구불구불 산의 능선이 좌우로 갈지(之)자처럼 변화를 일으키면서 흘러내리는 용맥
의 진행과정.

18) 입수란 모든 과실에 비유하여 꼭지와 같은 것이며 용(龍)이 혈판으로 들어가는 머
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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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다음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주

맥의 한 부분인 보금산과 마감산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지맥의 행도과정인 보금산과 마감산의 자태(사진촬영: 필자, 2019. 10)

계속하여 다른 한 줄기는 다시 머리를 돌려 적금리로 이어지다가 

다시 북쪽으로 행도하여 여강 가까이 자리한 가야리로 흘러내리고, 다

시 북쪽으로 행도하다가 한 줄기 맥은 머리를 돌려 주산을 일으키고 

여주본부도장으로 굴곡변화를 일으키며 봉강전 방향으로 직룡입수 되

었고, 동시에 주산의 우측으로 흘러내린 백호가지에 횡룡입수(橫龍入

首)의 형태로 영대(靈臺)에 입맥하였다. 다시 우측으로 감아 선익(蟬

翼)19)을 대신해 내백호로 영대를 감싸고 계속하여 일념교 위쪽 대순

회관으로 이어진 외산이 감싸며 서남으로 흐르다 남한강을 만나 은하

교를 잇는 안산의 아늑한 기슭에 위치한 별장에서 멈춘다. 영대의 뒤

를 이어주는 외백호의 다른 한 줄기는 서북과 북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지각(枝脚)과 낙산(樂山)을 이루며 본부도장의 혈장을 더욱 단단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19) 선익이란 말은 혈 양쪽으로 붙어있는 모습이 마치 매미 날개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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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국세

1.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주산과 안산

<그림 8>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주산과 현무정(작도: 필자)20)

<그림 9> 주산 예식도(작도: 필자)

20) 사진출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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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산은 혈장 뒤에 높게 솟은 산을 말하며, 부모산은 주산 

아래로 줄기차게 기복을 이루며 내려가면서 혈판을 향해 들어가는 현무

정(玄武頂)21)을 일절 앞두고 두둑하게 봉우리를 이룬 산이 부모산이다. 

호순신의 지리신법에 ｢주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 (주산의)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정밀하고 

자세히 살펴야 한다. 털끝처럼 미세하지만 중요한 요지는 주

산에 있다. 주산이 바르면 국법이 모두 바르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국법이 어지럽다.22)

위에서 언급된 주산의 중요성은 풍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내명당(內明堂)의 좌향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 대순진리

회 여주본부도장은 현무와 주작, 즉 주산과 안산이 잘 이루어진 가운

데 용호가 교쇄되어 내명당을 감싸고 있다. 주산과 안산에 의한 입향

과 관련하여 풍수 고서인 명산론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참고해 본다.

향(向)을 정하고자 하면, 손님(안산)과 주인(주산)으로 나누어

야 하고, 안산과 주산이 없으면 혈을 이루지 못한다. 향을 정하

고자 하면, 물이 꺾여 흘러야 하며, 꺾이지 않고 흐르면 복록이 

생기지 않는다.23)

위의 언급처럼 내명당이 주산과 안산으로 나누어져 좌향이 잘 이루

어지고, 용호가 유정하게 교쇄하고 있다면 내당과 외당의 물이 개합

(開合)의 이치에 의해 역관(逆關)되어 참다운 명당이 이루어진다. 여주

본부도장의 주산과 안산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혈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혈장(穴場)을 뒤쪽에서 받쳐주는 사신사 중의 하나. 

22) 김두규 역해, 앞의 책, p.14, “此法之用, 精密詳審其要兮. 毫在於主山. 主山是, 則局
法皆是. 少有差誤, 局法亂矣.”

23) 채성우, 명산론, 김두규 옮김 (서울: 비봉, 2002), pp.16-17, “向欲分賓主, 無賓
主, 則不成穴. 向欲折流水, 失流水, 則不發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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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여주본부도장의 주산과 안산(작도: 필자)24)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풍수문헌

에서 살펴보듯이 주산과 안산이 주객(主客)의 법도에 맞는 이치의 땅

이며, 주산-부모산-현무정-입수로 이어지는 태(胎)ㆍ식(息)ㆍ잉(孕)ㆍ

육(育)의 내룡의 변화인 결혈(結穴)의 이치를 이룬 가운데 천지의 기

운을 품은 훌륭한 풍수 국세임을 알 수 있다.

2. 용호교회(龍虎交會)

풍수에서 명당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룡25)의 입수가 이루

어진 혈처(穴處)를 중심으로 좌우 청룡과 백호가 서로 사귀어 산수의 

음양조화를 이루었는가의 여부이다. 산과 물이 서로 어울리고 사신사

가 혈장을 중심으로 서로 사귀듯 잘 감싸 안고 있으면 풍수의 이치에 

부합하는 명혈대지가 형성된다. 풍수고전으로 꼽히는 청오경에 다음

24) 사진 출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25) 혈장(穴場) 뒤편의 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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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산천이 융합하고 결합하여 산이 우뚝 솟고 물의 흐름이 끊이

지 않으니 두 눈이 만약 없다면 오! 어찌 그것을 분별하리오. 

복되고 후덕한 땅은 얼굴이 온화하고 궁박하지도 않고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두루 돌아보듯 감싸 안으니 그 주객이 법도

에 맞다.26)

용호(龍虎)는 청룡과 백호를 뜻하는 합성어이며, 대순진리회 여주본

부도장은 이러한 풍수국세에 부합하는 배산임수의 지리적 위치와 산

세를 구비하고 있음은 물론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형적인 양택의 길

격(吉格)인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지형에 천지의 기운을 담고 있는 명

혈대지이다. 청룡과 백호는 사세(四勢)27) 중에서 혈장의 왼쪽과 오른

쪽에서 호위하는 산을 말하고, 주작은 혈장의 앞쪽에 있는 산룡을 가

리키며, 현무는 혈장의 뒤쪽에서 받쳐주는 산룡을 가리킨다. 이와 관

련하여 장경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무릇 장법에서는 왼쪽에서 감싸는 산을 청룡으로 삼고, 오른

쪽으로 감싸는 산을 백호로 삼으며, 앞쪽에 있는 산은 주작이 

되고, 뒤쪽에서 받쳐주는 산은 현무가 된다.28)

위의 내용에 준거하여 사세(四勢)에 부합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

장의 풍수국세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6) 신영대, 풍수지리학원리 (서울: 경덕출판사, 2004), p.623, “山川融結, 峙流不絶, 
雙眸若無, 烏乎其別. 福厚之地, 雍容不迫, 四合周顧, 卞其主客.”

27) 사세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28) 地理正宗 卷二 (新竹: 竹林書局, 2001), p.5, “夫葬以左爲靑龍, 右爲白虎, 前爲朱
雀, 後爲玄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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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존시대를 열어 갈 우선궁의 용호교회도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작도: 필자)29)

청룡과 백호가 좌우에서 혈장을 잘 감싸 안은 형국의 용호교회(龍

虎交會)는 용호길류(龍虎吉類) 십격(十格)30) 중 제9격에 속하는 대표

적인 명혈의 상징적 국세인데, 이와 관련하여 풍수 고서인 지리인자

수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청룡과 백호가 서로 사귄다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혈장

을 감싸 안은 것이다. 오공이 말하길, “청룡과 백호가 서로 사

귀어 혈장을 감싸 안으면, 자재에 쉽게 발하고, 풍족하고 융성

함이 영원하리라.”하니 이 격은 재록의 발이 쉽고 부귀가 유구

함을 주재한다.31)

이처럼 청룡과 백호가 다정하게 만나듯 좌우에서 혈장을 잘 감싸 

29) 사진 출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30) 용호길류 십격에는 제1격인 용호항복, 제2격인 용호비화, 제3격인 용호손양, 제4
격인 용호배아, 제5격인 용호대인, 제6격인 용호대아도, 제7격인 용호대홀인, 제8격
인 용호대검, 제9격인 용호교회, 제10격인 용호개쟁이 있음. 

31) 徐善繼ㆍ徐善述, 地理人子須知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0), p.264, “龍虎交
會者, 左右遶抱過宮也. 吳公云, 龍虎相交抱過宮, 資財易發永豊隆. 此格主易發財綠而
富貴悠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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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것이 용호교회이다. 영대를 중심으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청룡과 백호가 포근하게 잘 감싸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용호교회의 

조건들을 잘 구비하고 있다. 풍수 고서에 준거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

도장의 용호교회도(龍虎交會圖)는 다음과 같다.

용호교회도32) 여주본부도장 용호교회도(작도: 필자)

<그림 12> 용호교회도와 여주본도장의 용호교회도

위의 그림처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청룡과 백호가 유정하게 

용호교회가 이루어진 가운데 청룡과 백호가 경내를 두 팔로 감싸 안 

듯 포국이 이루어진 가운데 청룡은 가까이 안산을 대신해 보호하고 

있으며, 백호는 내당과 외당을 감싸고 다시 길게 이어져 환포하며 유

유히 흐르는 남한강을 맞이하며 산수음양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용호

교회가 이루어지면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며 자연히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퐁수 고전으로 꼽히는 청오경에 다음

과 같은 언급이 있다.

산은 맞이하려 하고, 물은 맑게 안정되려 한다. 산이 다가오

고 물이 돌아들면 귀함이 이르고 재물이 풍성해진다. 산은 갇히

고 물이 흐르면 왕은 붙잡히고 제후는 멸망한다.33)

32) 같은 책, p.282.

33) 신영대, 앞의 책, p.623, “山欲其迎, 水欲其澄. 山來水回, 逼貴豊財, 山囚水流, 虜
王滅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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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용호교회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인

존시대를 열고 지상신선 실현을 이룰 대순사상의 중심 성지임을 가리키

고 있다. 지상신선실현은 대순진리의 수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 

자체의 완성된 경지라 할 수 있다.34) 지상신선 실현을 발현할 이곳은 

또한 풍수에서 중시하는 오상(五常)35)의 지덕(地德)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다. 용진혈적(龍眞穴的), 즉 용이 참되면 혈도 참된 혈이 맺힌다.

3. 청룡작국(靑龍作局)과 영대(靈臺)의 좌향

최고의 명당이라 할 만한 곳은 그에 따른 풍수적 이치가 반드시 따르

게 된다. 특히 산과 물의 배합이라 할 수 있는 산수의 음양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용(龍), 혈(穴), 사(砂), 수(水)의 국세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용이란 지맥을 연결하는 산체와 산줄기를 가리킨다. 용(龍)인 

산세는 혈(穴)이 맺힌 당판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서 사신사인 청룡, 백

호, 주작, 현무가 잘 감싸고 호응을 해주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산세를 

감싸 흐르는 물의 오고 감이 매우 중요하며, 수세(水勢)의 형태에 따라 

길흉이 크게 나뉜다. 특히,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청룡과 백호가 

교쇄(交鎖)36)되어 특히, 생기가 누출되지 않은 영기(靈氣) 가득한 명당

길격(明堂吉格)37) 9식(式) 중 첫 번째에 속하는 교쇄명당(交鎖明堂)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교쇄명당 외에도 나머지 8식의 명당요소도 두루 갖추

고 있음을 밝힌다. 민병삼 교수도 이에 대해 “포정문을 들어와서 그대로 

서서 바라보면 오른쪽 산 능선이 청룡이고 왼쪽이 백호인데, 주밀하게 

용호가 교쇄되어 있어서 생기가 빠져나갈 수 없이 물샐 틈이 없는 곳이

다.”38)고 하였다. 풍수 고서인 지리인자수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34) 이경원, 대순진리회 교리론 (서울: 문사철, 2013), p.460.

35) 풍수의 오상은 용(龍), 혈(穴), 사(砂), 수(水), 향(向)을 가리킴. 

36) 교쇄란 청룡과 백호가 서로 사귀어 감싸 안은 모습이 마치 자물쇠로 잠근 듯한 청
룡과 백호의 산줄기. 

37) 1) 교쇄명당, 2) 주밀명당, 3) 요포명당, 4) 융취명당, 5) 평탄명당, 6) 조진명당, 7)
광취명당, 8) 관창명당, 9) 대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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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쇄명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고해 본다.

교쇄란 명당 안의 청룡과 백호가 서로 사귄 듯 감싸 안은 

것을 말한다. 경에 이르길, 명당은 마치 옷깃 같은 주름이 

요구되고, 왼쪽으로 꿰맨 듯 하고 오른쪽으로 꿰맨 듯해야 

귀한 것이 된다.39)

또 민병삼 교수에 의하면,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영대는 땅

의 형세가 천연으로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사신(四神)이 갖추어져 밖

으로부터 잡스러운 기운을 막아주고 있다.”40)고 하였고, 또 영대의 

좌향과 서신사명(西神司命)에 대해, “대순진리회의 영대를 들어가려면 

숭도문을 거쳐야 한다. 숭도문은 영대의 대문인 격이다. 숭도문은 이

러한 선천의 뜻에 부합되도록 북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숭도문은 선천

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진 자연 그대로의 방향에 대문이다. 그러나 성스

러운 영대는 사계절의 가을에 해당하는 서향으로 인위적으로 배치되

어 있다. 그곳에는 대순진리회의 특별한 후천개벽의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한다.”41)고 하였다. 지기가 충만한 자연적인 풍수 지세가 

잘 이루어져 있는 천장길방의 명혈대지에 자리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선천의 자연적 풍수지세에 의해 포정문과 숭

도문이 북향으로 설계되었다면 영대의 좌향(坐向)은 후천선경을 위한 

구천상제가 도래할 서신사명이 임하는 방향으로서의 후천개벽의 상징

적 요소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여주본부도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선천과 후천의 공간적 

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풍수 산세와 산수음양을 이루고 있다. 그

38) 민병삼, 앞의 글, p.69.

39) 徐善繼ㆍ徐善述, 앞의 책, p.282, “交鎖者, 明堂中兩邊砂交鎖也. 經云, 明堂要如衣
領귀左紐右紐方爲貴. 或是山脚與田壠如此關攔眞可喜. 又云, 衆水聚處是明堂, 左右交
牙鎖眞氣.”

40) 민병삼, 앞의 글, p.64.

41) 같은 글,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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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을 감싸고 있는 사신사를 사계절의 

가을에 해당하는 서신사명(西神司命)에 의한 영대를 중심으로 청룡작

국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주본부도장의 청룡작국도42) 청룡작국도(작도: 필자)

<그림 13> 여주본부도장의 청룡작국도와 일반 청룡작국도

위의 그림을 보면,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영대를 중심으로 작

국의 형세를 살펴보면 주산에서 개장(開帳)된 용호의 지세는 두 팔을 

크게 벌려 감싸 안으려는 형상으로 청룡이 길게 왼쪽으로 감싸 안고 

서신사명의 안산을 대신하고 있으며, 백호가지는 오른쪽으로 감싸 흘

러내리면서 용호가 서로 교쇄(交鎖)되어 생기가 가득한 청룡작국을 이

루며 최고의 명당 조건을 형성하고 인존시대를 꽃피울 지상선경을 형

성하고 있다. 이처럼 명당이라 함은 형기(形氣)의 지기와 이기(理氣)의 

천기를 고루 얻고 산과 물에게 조회(朝會)를 받는 곳이다. 명당에 대

해 풍수 고서인 지리인자수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무릇 명당이라 함은 천자가 머무는 집이므로 앞이 밝아야 잘 

다스릴 수 있고, 백관들의 공적을 잘 평가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이며, 천하가 입조(入朝)하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 돌아오는 

곳이다.43)

42) 위성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43) 徐善繼ㆍ徐善述, 앞의 책, p.351, “夫明堂者, 天子之堂, 向明而治石, 官考績之所聚, 
天下朝獻之所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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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자리한 지리적 위치는 위

에서 언급한 명당의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사시(四時)의 순환

을 통해 끊임없이 영험한 서기(瑞氣)를 발하고 있다. 

4. 좌래우거(左來右去)의 수성수(水城水)

용호(龍虎)가 서로 기운을 합하고 용이 끝나는 지점에 맑고 미려한 

남한강(여강)이 기운의 경계를 가르며 왼쪽에서 흘러와 오른쪽으로 거

슬러 흘러가는 수성(水星) 삼길격(三吉格)의 한 형태인 “좌래우거”의 

구곡수(九曲水)44)의 물 흐름을 품은 곳이다.

유연한 남한강의 수성도45) 모든 하천이 모이는 남한강의 수성도46)

<그림 14> 남한강의 수성도

 

구곡수(九曲水)의 한 형태인 수성수성(水星水城)은 풍수의 수법(水

法)에서 명당을 형성하는 매우 길한 물의 형태이다. 물은 산의 혈맥에 

비유되고, 땅의 기운이 머물고 휴식하는 곳은 반드시 물의 경계가 이

루어지는 곳이다.

44) 혈장(穴場) 앞을 좌우로 감아 나가듯 구불구불 뱀이 기어가듯 흘러가는 물의 형태.

45) 위성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46) 바탕 하계도 출처: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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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래우수의 수성수성(水星水城)47)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수성도

(작도: 필자)48)

<그림 15> 좌래우거의 수성도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수성도

산과 물의 관계와 물의 흐름에 대해 풍수 고서인 지리인자수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무릇 물이란 용의 혈맥이다. …그러므로 물이 모이면 곧 용이 

끝나는 것이고, 물이 서로 사귀면, 즉 용은 그치고, 물이 빠르게 

달아나면 생기가 흩어지고, 물이 화합하듯 흐르면 내당의 기운

을 모아주는 것이니,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49)

이처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용맥이 끝나는 지점에서 자연스

럽게 여강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는 수성의 물이 화합하여 내당의 기

운을 모아주는 풍수의 자연이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다. 수성수(水

城水)는 가장 아름답고 길한 수세의 형태이며, 굴곡의 형태에 따라 정

수(正水), 좌수(左水), 우수(右水)의 삼격(三格)이 있다. 수성의 흐름에 

대해 풍수 고서인 지리인자수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47) 徐善繼ㆍ徐善述, 앞의 책, p.357.

48) 위성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49) 徐善繼ㆍ徐善述 앞의 책, p.331, “夫水者龍之血脈也…故水會卽龍盡, 水交卽龍止. 
水飛走卽生氣散, 水隆注卽內氣聚, 此自然之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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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구불 현(玄)자 모양으로 흐르는 물길을 수성(水城)이라 하니, 

물이 머문 듯 천천히 흐르고 혈을 돌아보며 다정한 듯 보인다.50)

풍수 고서인 명산론에서는 산과 물의 서로 화합하고 음양의 관계

를 맺는 이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음양오행이 변화하며 두루 순환하다가 화합하면 강과 하천

이 되고, 맺히면 산악이 된다. 산의 경우 근원은 하나이나 그 

끝이 다르고, 물의 경우 그 근원은 다르지 그 끝은 같다. 먼

저 비롯된 원류를 찾아야 하고 이어서 다하는 곳을 알아야 한

다. 물이 돌아 흐르면 혈이 이루어지고, 산이 휘감아 돌면 용

을 이룬다.51)

위의 고서(古書)를 인용하여 살펴보면,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문헌에 기록된 풍수의 이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길고 긴 행도 과정

과 용맥의 변화를 거쳐 용이 다하는 곳에 여강을 맞이하며 자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여강을 만난 이곳 여주본부도장이야말로 산과 물의 음

양조화를 토대로 삼계(三界)의 이치를 드리우고 산수의 유정한 극치를 

이룬 가운데 인존시대를 열어갈 대순의 성지임이 자명하다. 

또한 내백호(內白虎) 줄기에서 이어져 내려간 외백호는 본래 자연

적으로 형성된 풍수적 지세로 주산의 주혈과 안산을 대응시킬 때 포

정문과 숭도문의 배향(背向)이 북향으로 좌정되어 이포교를 잇고 있는 

산체가 외당의 대강수(大江水)인 여강을 맞이하며 거문토성의 안산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 지세에 의한 주산과 안산을 대응시켜 

사신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0) 같은 책, p.357, “屈曲之玄號水城, 盤桓顧穴似多情.”

51) 채성우, 앞의 책, p.7, “二氣五行變化周流, 融爲江河, 結爲山岳. 山則本同而末異, 水
則本異而末同. 先探其始, 續要其終. 水歸成穴, 山歸成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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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자연적인 지세에 의한 사신사(작도: 필자)52)

지금까지 논의된 조건들을 정리해 볼 때,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

부도장이 자리한 지리적 위치는 풍수 문헌에서 언급된 명당의 조건들

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사시(四時)의 순환을 통해 끊임없이 영험한 

서기(瑞氣)를 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룡역관(靑龍逆關)의 수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위치한 지세는 남한강을 끼고 안산을 

이룬 외백호의 줄기가 내당에서 나간 물길을 끌고 나가다가 반대편 

서남쪽에서 흘러오는 남한강과 만나 합수하여 꺾이어 서북쪽으로 흘

러가는 형세이다. 풍수에서 물의 방향과 물의 형태, 물의 흐름과 완급

은 매우 중요하다. 머문 듯 유연하고 천천히 흐르는 물줄기는 지기를 

흩어지지 않게 하고 생기가 충만한 밝은 땅을 이룬다. 대순진리회 여

주본부도장의 청룡역관과 관련하여 풍수 고서인 지리인자수지에 다

음과 같은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52) 위성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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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혈 앞의 물이 왼쪽으로 흘러 나가면 왼쪽은 하수, 즉 역

관이 되고, 왼팔에 해당하는 하나의 산이 감싸듯 굽으면서 역

수, 즉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니, 오른쪽의 산, 즉 

백호의 산과 물을 감싸 기운을 맴돌게 할 수 있다.53)

위와 같은 조건들을 풍수적으로 두루 갖추고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

본부도장의 청룡역관 지세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7> 여주본부도장의 역관도54)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청룡과 백호의 장단에 따라 순관과 역관이 이

루어지는 반면에, 지리적 특성에 따라 간혹 보기 드문 형태로서 순관

으로 흘러나가다가 역관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순진리회 여주

본부도장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청룡 줄기를 따라 흘러 나간 내당

의 물이 외당의 물과 합류하여 흘러가던 방향과 반대로 물이 꺾이어 

흘러가는 물을 역관이라고 하는데 지리인자수지에서는 하수(下手) 

또는 하관(下關), 하비(下臂)55)라고도 부른다. 역관 길수도(吉水圖)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3) 徐善繼ㆍ徐善述, 앞의 책, p.282, “假如, 穴前流水, 到左則, 左爲下手, 要左臂一山逆
水, 長於右山, 兜住右邊山水.”

54) 위성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55) 徐善繼ㆍ徐善述, 앞의 책, p.282, “不問西南東北, 但去水一邊謂之下手, 曰下臂, 又曰下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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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좌우선 역관 길수도(작도: 필자)

위의 내용을 토대로 물을 살피는 방법에는 보통 두 가지 원칙이 있

는데 하나는 물의 형상을 보아 살피는 방법이다. 그것은 혈장과 관련

해서 물이 길고 짧고 크고 작고 곧고 굽은 것을 기본으로 역류(逆流)

하는지 순류(順流)하는지를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으로 구분하는 것

이다. 또 하나는 물이 오고 가는 방향을 살피는 것으로 혈장을 중심으

로 좌향에 부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이기법(理氣法)이다.56) 

이처럼 풍수에서 적용하는 수법은 형기(形氣)와 이기(理氣)를 융합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물의 득수(得水)만 하더라도, 득수에는 내득수

(內得水)와 외득수(外得水)가 있는데 먼저 내득수는 주산에서 갈라진 

청룡과 백호 안에서 혈장을 감싸며 흐르는 물을 말하고, 외득수는 주

산의 바깥쪽에서 흘러와 청룡과 백호의 밖에서 멀리 감싸고 흘러가는 

물을 말한다. 청룡과 백호로 물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용호수

(龍虎水)라 한다. 또한 청룡 쪽에서 흘러오는 물을 양수(陽水)라고 하

고, 백호 쪽에서 흘러오는 물을 음수(陰水)라고 한다.57) 여기에서 내

득수는 청룡과 백호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경내를 의미하고, 외득수는 남한강을 의미한다. 도전의 별장이 

자리한 거문토성이자 일자문성으로 외당의 물목을 형성하고 있는 안

56) 신영대, 앞의 책, p.352.

57) 같은 책,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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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은하를 상징하는 남한강(여강)과 은하교를 이어주는 중요한 외산

이자 물목인 수구사(水口砂)의 역할로도 손색이 없다. 이러한 산하의 

조건이 잘 이루어진 역관의 여강과 대순지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주산

과 호응하고 있는 거문토성의 안산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거문토성의 조산들과 외당의 역관수세

(작도: 필자, 사진촬영: 필자 2019. 8)

여강과 어울린 토성의 안산과 은하교

(작도: 필자, 사진촬영: 필자 2019. 8) 

<그림 19> 외당의 역관수세와 토성의 안산

이처럼 상서로운 기운이 모인 명혈대지가 이루어지려면 물의 순역

(順逆)이 크게 작용한다. 이에 대해 전통지리서인 지리인자수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그러므로 산천의 대세를 알고자 한다면, 잠자코 수리의 밖에

서 정한 후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순관과 역관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흑백이 혼돈되어 역관이 순관이 되고, 순관이 역

관이 되는 수가 많을 것이다.58)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주산과 안산을 중심으로 양변의 청룡과 

백호가 환포되어 내당의 물을 모아 청룡역관의 거수(去水)가 되었다. 

역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관(順關)이 되면 생기를 모으지 못하고 내

당의 기운이 빠져나가 결혈(結穴)이 되지 않는다. 용호의 교쇄에 의한 

58) 徐善繼ㆍ徐善述, 앞의 책, pp.282-283, “是故要知山川之大勢, 黙定于數里之外而後
能知順逆于咫尺微之間, 否則, 黑白混淸以逆爲順, 以順爲逆者多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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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의 중요성에 대해 지리인자수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가령 혈 앞의 흐르는 물이 왼쪽에 이르면 왼쪽의 하수이니 

왼쪽 어깨의 산줄기가 역수(逆水)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른쪽 

산보다 길어야 오른쪽 산수를 두주, 즉 자루에 담아놓을 수 있

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역관이 되어 길지가 되므로 재록이 

쌓일 것이다.59)

위의 내용에 준거하여 볼 때, 예로부터 풍수의 이치는 하관에 있다

고 할 정도로 매우 중시했던 부분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

장의 보기 드문 청룡역관의 수세는 세대로 부유하고 모든 사람을 구

원하는 재사(財砂)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 지상선경 건설과 인존

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풍수학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주본부도장의 사신사에 의한 내ㆍ외당의 수세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0>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사신사도(四神砂圖) (작도: 필자)60)

59) 같은 책, p.282, “假如, 穴前流水, 到左則, 左爲下手, 要左臂一山逆水, 長於右山, 兜
住右邊山水…如此爲之逆關, 乃爲吉地主發則祿.”

60) 사진 출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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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처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영

대는 횡룡입수의 형태로 입맥(入脈)되었다. 횡룡입수는 주산으로부터 

흘러온 내룡이 횡룡(橫龍)으로 들어와 방향이 바뀌어 지면서 입수되는 

형상으로 혈 앞에 전순(氈脣)61)의 흔적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영대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일반적인 횡룡입수의 형태를 그림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횡룡입수 예식도(작도: 필자) 

다음으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청룡작국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한

다. 작국(作局)이란 청룡과 백호가 국(局)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청룡 작

국이 이루어지면 청룡이 길게 뻗어서 꼬리가 백호 쪽으로 돌아 좌선룡(左

旋龍)되고 반면에 백호의 기세는 약하고 짧아야 하며, 백호 작국이 이루어

지면 청룡의 기세가 약하고 짧아야하며 백호가 길게 뻗어서 꼬리가 청룡 

쪽으로 돌아 우선룡(右旋龍)하는데 반드시 청룡과 백호가 작국이 형성되어

야만 산천대지의 혈이 맺혀 좌(坐)가 정상적으로 된다.

지리인자수지에 근거하면 좌선룡은 조산으로부터 뻗어온 내룡이 왼쪽

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행진하여 백호 쪽을 향하는 것으로써 청룡이 오른

쪽의 백호보다 길다. 다시 말하면 좌선룡은 백호에서 내려오는 우선수(右

旋水)가 이루어지고, 청룡이 백호보다 길게 나가므로 청룡작국이 되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좌선용과 우선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61) 혈 앞에 남은 여기(餘氣)가 펼쳐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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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좌선용과 우선수(작도: 필자)

또, 여주본부도장의 자연 지세에 의한 태식잉육 굴곡변화와 직룡입

수의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태식잉육 굴곡변화와 직룡입수 (작도: 필자)62)

6. 거문토성(巨門土星)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토형산(土形山)인 거문토성은 산체의 윗부분이 지붕이나 평상처럼 

평평한 모습을 하고 몸통은 네모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2) 사진 출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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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형산의 정기는 목(木)ㆍ화(火)ㆍ금(金)ㆍ수(水)의 네 가지 성정을 모

두 포용하는 기운을 상징한다. 풍수 고서인 지리인자수지에 토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토는 오행에서 가장 존귀하므로 오방의 중앙에 머물며, 만물

의 모체로서 하늘의 덕을 배속 받았으니 천하의 어느 귀함이 

이보다 더 클 수 있으랴.63)

이에 근거하여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을 감싸고 있는 토성(土星)

의 산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금형산(金形山)과 목

형산(木形山)도 더불어 융합된 형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토성이 주를 이룬 여주본부도장(금형과 목형산 융합)

위에서 제시된 도표를 살펴보면,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영대를 중

심으로 도장을 뒤에서 받치고 있는 내룡맥(來龍脈)인 현무정과 주산 그리

고 안산을 대신해 전면에서 감싸고 있는 청룡, 전면에 바라다 보이는 조

63) 徐善繼ㆍ徐善述, 앞의 책, p.134, “土于五行至尊於五方居中, 爲萬物之母, 有配天之
德, 天下之貴孰加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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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외조산, 남한강과 만나 은하교와 이어진 안산의 끝자락이 모두 거문

토성의 산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금형산과 목형산이 융

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오성(五

星)의 산형(山形)을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목형산(木形山) 토형산(土形山)

화형산(火形山) 금형산(金形山)

수형산(水形山)

<그림 25> 오성산형도(작도: 필자)

거문성(巨文星)의 산체가 가지고 있는 풍수적 상징성에 대해 풍수

의 고전인 감룡경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존성(尊星)인 거문성은 스스로 존귀한 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네모지고 반듯함이 병풍과 같다면 장수와 재상이 나올 땅이다.64)

이처럼 거문성인 토(土)는 오행에서 만물을 포용하고 기르는 성정

을 대표하며 만물의 중심이다. 대체적으로 토형(土形)의 산은 기운이 

충만하고 후중하여 귀한 인물들이 나오고 오복을 겸비한다고 했다. 또

한 산의 형태가 마치 ‘일(一)’자(字)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일자문성(一

64) 地理正宗 卷三 (新竹: 竹林書局, 2001), p.3, “…尊星自有尊星體, 方正爲屛將相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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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文星)이라고도 부르며, 균형감각과 안정감을 지닌 편안한 산이다. 

산의 성격은 후중하다. 호순신의 지리신법에서도 “거문은 천의라고

도 부르며 가장 높은 자리이다”65)라고 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

다. 풍수 고서인 지리인자수지에 다음의 언급이 있다. 

토성의 맑은 것을 존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왕후장상의 높은 

관작(官爵)과 숭고한 공업을 이루고 즐거움이 넘치며 명예와 오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기운을 관장한다. 탁한 것은 부성(富星)

이라고 하는데 주로 재산이 풍부하고 장수하며 자손의 번영을 

관장한다. 흉한 것은 체성(滯星)을 말하며 주로 어리석음과 질

병, 형벌 부진(不振)의 기운을 관장한다.66)

또 풍수의 고서인 의룡경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참고해 본다.

거문은 존귀한 산으로 성품이 단정하고 가지런하며, 겨우 조

종산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높이 머리를 쳐든 형상을 하고 있다. 

거문토성의 산체는 여러 산들과 구별되며, 뾰족하지도 않고, 둥

글지도 않으며, 그 산체가 네모진 모양이다.67)

기상이 청수하고 후덕한 토성의 산체는 예로부터 일품귀격(一品貴

格)이라 했는데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거

문토성의 기운을 안겨주는 토성(土星)의 여러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65) 김두규 역해, 앞의 책, p.10,“ …巨門者, 名天醫, 帝主之宮也.”

66) 徐善繼ㆍ徐善述, 앞의 책, p.133, “土星, 淸者曰尊星, 主極品王侯分茅勳業崇高慶澤
綿衍五福金運祚永. 濁者曰富星, 主多財産豊富壽算綿延人丁蕃衍.”

67) 地理正宗 卷三, ｢疑龍經｣, p.3, “巨門尊星性端莊, 纔離朝宗卽高昻. 星峯自與衆星
別, 不尖不圓其體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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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거문토성의 여러 형태들(작도: 필자)

종합하자면, 토성의 산체에 풍수적 이치를 품고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특징은 지금까지의 풍수의 고전이 되고 있는 

전통 풍수지리서들에 언급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풍수적으로 형기론

과 이기론의 모든 이치에 부합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지상선경의 인

존시대를 여는 수도의 터전임과 동시에 삼계(三界)의 기운을 품고 있

는 땅임을 알 수 있다.

Ⅳ. 삼원(三垣)의 상징과 음양합덕

1. 구성의 기운을 품은 자미원국(紫微垣局)

구성은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좌보, 우필의 9가지 

성신을 포함한 구성을 말한다. 이 중에서 크게 길한 방위는 탐랑, 거문, 

무곡이며 그 다음으로 길한 방위는 복음(좌보ㆍ우필)이고, 약간 흉한 것

은 문곡이며 크게 흉한 것은 염정, 파군, 녹존이다.68) 풍수에서 구성의 

형상을 놓고 볼 때 그 중에서 탐랑, 거문, 무곡의 세 형체가 가장 존귀

하고 길하다고 했다. 북두구성과 북두칠성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68) 신영대, 앞의 책, p.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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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좌보 우필

<그림 27> 구성도와 구성의 산체(작도: 필자)

풍수에서 말하는 지상에 드리운 자미원국의 생성과정은 구성의 산

체가 순차대로 용맥의 행도를 거친 후 좌보성이 소조산(小祖山)이 되

어 혈을 맺어야 참다운 명혈대지인 자미원국이라 할 수 있다. 민병삼 

교수에 의하면,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풍수적으로 주산(主山)이 

주혈을 중심으로 자미원국의 형상을 하고 있고, 북쪽으로 흐르는 남한

강에는 은하교가 설치되어 은하수가 흐르는 자미원국에 자리하고 있

다.”69)라고 하여 지상천국 인존시대를 열어갈 여주본부도장이 이기론

(理氣論)에 부합한 자미원국의 상징적 명혈대지임을 밝히고 있다. 실

제로 필자가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주변지세를 살펴본 결과 자미

원국의 이치에 매우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천문열상지도에 나

타난 자미원국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69) 민병삼, 앞의 글, p.65.



풍수지리로 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 신영대 129

천상의 자미원국도 작도: 필자, 지상의 자미원국도

<그림 28> 자미원국도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거문의 토형 산체에 포근하고 아늑한 

산체에 감싸져 있는 곳이며, 삼길성(三吉星)의 하나인 거문의 밝은 기

운을 중심으로 좌보성과 우필성이 좌우에서 보좌하고 있는 형상으로 

행도 과정에서 구성의 산체변화를 통해 거문토성에 결혈(結穴)이 되어 

천상의 성원(星垣)이 지상에 그 형상을 드리운 천의, 총명, 장수, 횡재, 

부자, 재물, 벼슬 명당지인 천장지비(天藏地秘)의 자미원국에 부합하는 

풍수적 입지와 공간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산70)을 좌우에서 보좌하고 있는 좌보성과 우필성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0)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주산과 안산”의 주산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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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거문토성인 주산을 보좌하고 있는 좌보성과 우필성 

(사진촬영: 민병삼 교수)

2. 자미원국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천상에 펼쳐진 자미원국은 자미원, 천시원, 소미원, 태미원으로 이

루어져 있는 사대원국을 말하며, 풍수지리에서는 성원(星垣)인 자미원

국의 별자리가 지상에 드리워진 형국으로서 그 중에서 자미원은 최고

의 명당을 의미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이순지의 천문유초에 자미원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자미원은 태제(太帝)의 자리이고, 천자가 늘 거주하는 곳이다. 

명운과 도수를 관장한다. 자미원을 이루고 있는 15개의 별이 

균일하게 밝고 크고 작음에 항상성이 있으면, 안에서는 보필을 

잘한다.71)

71) 이순지, 천문유초, 김수길ㆍ윤상철 옮김 (서울: 대유학당, 1993)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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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천문유초의 자미원 보천가(步天歌)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중원의 북극이 자미궁인데, 북극의 다섯별이 그 중심에 있다. 
황제의 자리가 두 번째 별이고, 세 번째 별이 서자의 자리이며, 
첫 번째 별은 태자의 자리가 되고, 네 번째 별이 후궁의 자리가 
되며, 다섯 번째 별이 천추이니 그 좌우로 네 개의 별이 사보
(四輔)이다.72)

삼원(三垣)의 하나인 자미원은 북두성의 북쪽에 있는 성좌(星座)를 

의미한다. 풍수의 고서인 지리인자수지에 자미원에 대해 다음과 같

은 언급이 있다.

중천의 북극자미 성원73)은 천성의 북극성이고, 태을74)이 상
거하는 곳이다. 해지(亥地)75)에 바르게 임하여 천제(天帝)의 최
존(最尊)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서있다.76)

또 풍수의 고서인 감룡경에 땅에 드리운 형상의 자미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자미원은 앞문과 뒷문이 있으며, 화개와 삼태가 자미원의 
앞뒤에서 호위하고 있다. 그 가운데로 물이 지나가는데 궁중의 
도랑이라고 부르며, 자미원을 감싸면서 이리저리 굴곡을 이루며 
그 가운데로 흘러간다…알현하고 맞이하는 것이 (산들이) 모두 
갖추지는 않았으나 참된 형상이며, 바다를 향해 뭇 별들이 두 손
을 맞잡고 공손히 조아리듯 모여들면서 뭇 산들과 여러 갈래의 
물들이 자미원을 향해 흘러들어온다. 자미원에 들어온 뭇 산들과 
여러 갈레의 물줄기들이 굽이굽이 수없이 반복하며 흐른다.77)

72) 같은 책, pp.283-284, “中元北極紫微宮 北極五星在其中 大帝之坐第二珠 第三之星
庶子居 第一却號爲太子 四爲後宮五天樞 左右四星是四輔.”

73)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별자리이며, 좌자미원 8개, 우자미원 7개로 총 15개
의 별로 이루어짐.

74) 우주의 근원적 본체를 인격화한 천제를 말하며 가장 존귀한 별을 존칭함.

75) 쌍산오행(雙山五行)으로 건해(乾亥)인 서북방을 가리킴. 

76) 徐善繼ㆍ徐善述, 앞의 책, p.428, “中天北極紫微星垣天星辰極太乙之常居也正臨亥地
爲天帝之最尊所以南面而立者也.”

77) 地理正宗 卷三, p.11, “…紫微垣外前後門, 華蓋三台前後衛. 中有過水名御溝, 抱城
屈曲中間流…朝迎未必皆眞形, 朝海拱辰勢如簇. 千山萬水皆入朝, 入到懷中九回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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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 고서에 나타난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

장은 풍수 음양의 이치를 두루 갖추고 있는 조화로운 땅이며, 자미원

국에 부합한 최고의 길지(吉地)라 할 수 있다. 지상에서의 최고의 명

당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자미원 안에는 별 6개로 이루어져 있

는 구진(句陳)이라는 별자리와 별 5개로 이루어져 있는 북극오성(北極

五星)의 별자리가 있다. 자미원 외부에는 별 6개로 이루어져 있는 문

창성(文昌星)이라는 별자리와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북두칠성의 

별자리가 있다.78) 지상에 드리워져 명운과 도수를 관장하고 있는 여

주본부도장의 자미원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0> 자미원국과 부합한 여주본부도장(작도: 필자)79)

78) 구진은 후궁을 의미한다. 천황태제가 거처하는 궁궐에 해당하고, 보필의 역할을 한
다. 6성은 여섯 장군을 주관하는 의미와 또는 여섯 후궁의 조화로움을 상징함으로 
만물의 어미를 나타내고 음수의 최고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주본부도장의 영대(靈
臺)의 앞과 좌우를 보좌하는 건물과 공간을 상징한다. 북극5성에서 북극은 자미원의 
중심에 있는데 다섯 별로 이루어져 있다. 북극의 다섯별이 가장 존귀하고, 이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천추를 북극성이라고 하는데 여주본부도장의 영대를 상징한
다. 문창6성에서 문창은 하늘의 여섯 부서를 상징하고 하늘의 법도를 가리킨다. 이
것은 삼계의 도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주본부도장의 수도의 기운에 해당하며, 동
시에 끊임없이 운행되는 우주적 계절의 운행법칙이며 5운 6기에 해당하는 24절기
의 도리를 의미한다. 북두칠성은 칠정(해, 달, 5성)의 축이 되고 음양의 본원이다. 
주맥의 행룡이 북두칠성 형상을 하고 있는데(민병삼 교수), 이것은 결국 풍수적 지
세와 용맥의 변화작용이 풍수의 이치에 부합한 명혈대지(明穴大地)임을 상징한다.

79) 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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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볼 때, 자미원은 영대를 중심으로 여주본부도장 경

내를 모두 포함한 명혈처를 말하고, 천시원은 대순회관이 산체의 위쪽

에 자리하고 남한강(여강)을 가로지르는 은하교가 연결되어 있는 백호

의 끝자락에 별장이 자리한 거문토형의 산체이며, 태미원은 현재 연수

원과 요양원이 자리한 곳까지를 포함한다. 삼원(三垣)의 성도(星圖)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나타낸 분포도를 다음과 같다.

<그림 31> 지상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드리운 삼원도(三垣圖)(작도: 필자)80)

지금까지 천상의 자미원국인 성원(星垣)의 이치를 통해 지상에 드

리운 여주본부도장의 자미원 지형을 비교하고 살펴본 결과 천지인 삼

계(三界)가 품수되어 산수의 음양조화가 잘 이루어져 인존시대를 꽃 

피울 최상의 길지임을 알 수 있다.     

3. 음양합덕과 사신사(四神砂)

산은 고요하고 정지되어 음(陰)에 속하고, 물은 흐르고 유동하여 양

(陽)이 된다. 따라서 풍수에서 가리키는 산과 물은 산수유정한 음양의 

80) 사진 출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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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요, 부부 유정한 남녀 간의 도리이자 실과 바늘의 관계로서, 풍수는 

인간과 자연을 중심으로 음양의 조화를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는다. 

대순진리회의 종지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음양합덕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이유는 모든 사고방식의 바탕이 되고 인류를 둘러싼 환경을 

이상적으로 설명하는 이념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인간의 사고가 발

생하는 배경이 바로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며, 그 환경을 이상적으로 

이루는 원리가 곧 음양합덕이다. 음양합덕을 근거로 함으로써 이후에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과 같은 종지가 구성될 수 있다고 본

다.81) “이와 관련하여 주역은 우주만물의 시원인 음양의 변화와 만

물의 양태에 대해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제시하

고 있다. 첫째,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일컬어 도라 한다

(一陰一陽之謂道).”82) 둘째, “낳고 또 낳는 것을 일컬어 역이라 한다

(生生之謂易).”83) 셋째, “형(形) 위에 있는 것을 도(道)라 하고, 형(形) 

아래에 있는 것을 기(器)라 한다(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84) 

이것은 바로 인간과 환경이 음양의 합일과 조화 속에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의 상응적인 관계를 중시하

는 풍수지리는 바로 대순진리회 종지에서 중요하게 천명하고 있는 음

양합덕의 교리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주역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구절

은 다음과 같다.

공자가 말하기를, 건곤은 그 역의 문이라! 건은 양의 물건이

요 곤은 음의 물건이다. 음과 양이 덕을 합하여 강하고 부드러

운 것에 체가 있는지라. 이로써 천지의 일을 체득하면 신명의 

덕에 통한다.85)

81) 이경원, 대순진리회 교리론, p.107. 

82) 같은 책, p.4.

83) 같은 책, p.5.

84) 같은 책, p.13.

85) 주역, ｢계사전｣ 6장, “子曰, 乾坤, 其易之門邪? 乾, 陽物也, 坤, 陰物也. 陰陽合德
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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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의 이치는 양래음수(陽來陰受)86)하고 음래양수(陰來陽受)87)한

다. 즉, 양이 다하면 음이 오고, 음이 다하면 양이 오는 이치로 이것

은 바로 태극으로서 일동일정(一動一靜)하는 음양의 작용인 것이다.88) 

산과 물이 음양합덕을 이룬 여주본부도장의 국세가 풍수의 이치에 부

합하고 있음을 풍수 고서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음양

합덕이라는 것은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서로 조화롭게 합하는 덕

을 가리키며 산과 물의 음양이치는 곧 무극과 태극의 근원적 우주론

과 통한다. 무극ㆍ태극인 우주 본체를 관령 주재하는 무극신ㆍ태극지

천존이 무위이화라는 방식, 즉 생장염장을 탑재한 우주 법칙인 천지의 

도수를 통솔함으로써 만물을 생성ㆍ성장ㆍ소멸시킨다. 이것이 대순진

리회의 우주관이다.89) 풍수적 음양론에 근거하여 풍수 고서인 명산

론에 산과 물의 음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무릇 음양의 두 기운이 융합하고 맺히면 산이 되고, 물이 된다. 

산과 물이란 음양을 말한다. 산과 물이 서로 일치하여 음양 조화

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 천지의 조화로운 기운이 가득 찬다. 산

과 물이 모이면 음양이 이루어지고, 음양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되

는데, 소위 말하는 길지(吉地)이다.90)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사세에 포근하게 둘러싸여 여강을 바라

보며 동북을 좌(坐)로 삼고 서남을 향하고 있는 인좌신향(寅坐申向)으

로 좌정(坐定)하고 있다. 음양합덕을 이룬 여주본부도장의 국세에서 

영대의 중심으로 좌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6) 양이 오면 음이 맞이한다.

87) 음이 오면 양이 맞이한다.

88) 신영대, 앞의 책, p.141.

89)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Ⅰ)｣, 대순사상논총 21 (2013), p.130.

90) 채성우, 앞의 책, pp.8-9, “山水者, 陰陽之謂也. 山水相稱, 則爲陰陽和, 和則爲冲氣. 山
水聚集, 則爲陰陽會, 會則爲生氣, 所謂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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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영대의 좌향(坐向) (작도: 필자)91)

산과 물의 음양합덕이 이루어진 곳에 영기 가득한 명당대지가 이루

어지듯이 음양합덕ㆍ신인조화ㆍ해원상생ㆍ도통진경을 종지(宗旨)로 하

여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 구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을 목

적으로 하는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위치한 곳이 풍수적 산

수의 이치를 그대로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과 양의 관계인 산과 

물에 대해 호순신의 지리신법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산은 성질이 고요하여 음에 속하고, 물의 성질은 유동함으로 

양에 속한다. 음은 체상을 도로 삼고, 양은 변화를 관장한다. 그

러므로 길흉화복은 물에서 더 빠르게 나타난다.92)

위에서 체상을 도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음의 상징인 산체의 성정

을 말하며, 산의 형세와 기운의 변화를 의미한다. 양은 변화를 주관하

다는 것은 물은 유동하며 흐르므로 양의 성정을 나타내고 움직이므로 

변화의 이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산수음양의 이치를 가지고 바라 볼 

때, 음양합덕의 교의에서 보면 개념적으로는 음과 양이 그 덕을 합한

다고 해석되므로 여성의 정체성이 음덕(陰德)에 있다면 남성은 곧 양

91) 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92) 김두규 역해, 앞의 책, p.8, “山靜物而屬陰, 水動物而屬陽. 陰道體常, 陽主變化. 故, 
吉凶禍福見於水者尤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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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의 정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93) 결국 산수의 음양이치나 남녀

의 음양이치는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천ㆍ지ㆍ인 삼재의 이치가 융합

되어 하나의 이치로 통일되어 있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오랜 옛적부

터 자연의 원형적인 두 극은 명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남ㆍ여ㆍ강ㆍ

약ㆍ상ㆍ하에 의해서도 표상되었다. 양상(陽象), 즉 강하고 남성적이고 

창조적인 힘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반면에 음, 즉 어둡고, 수동적

이고,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요소는 ‘땅’으로 대표되었다.94) 따라서 음

양은 곧 ‘음기’와 ‘양기’를 뜻한다. 계사전에서 “일음(一陰)하고 일양

(一陽)하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95)라고 한 것이며, 음양이기(‘陰陽

二氣)’의 명제를 ‘도(道)’로 이해한 것이다.

풍수의 관점에서 음양의 산체변화를 보면, 주산에서 흘러내린 내룡

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우선용은 좌선수가 역수(逆水)96)이고, 왼쪽으

로 돌아 온 좌선용은 백호의 오른쪽에서 감싸 도는 우선수가 역수이

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사람의 왼쪽 어깨처럼 청룡의 매미날

개에 해당하는 선익의 내당수가 혈장인 본부도장을 왼쪽에서 감싸며 

앞을 지나 백호에서 역관하고 멀리 청룡 쪽에서 흘러온 외당수인 남

한강과 본부도장을 우측으로 감싸 안고 흘러내린 외산의 줄기가 끝나

는 용진처(龍盡處)에서 합하여 서남에서 다시 역수(逆水)의 형태로 서

북 방향으로 청룡의 왼쪽에서 감싸 흐르는 좌선수가 되어 흐른다. 다

시 말하자면, 좌래우거(左來右去), 즉 왼쪽에서 물이 흘러와 오른쪽으

로 물이 흘러나가는 형태를 말한다. 

이처럼 풍수로 바라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국세는 

음이 다하면 양이 오는 이치로서 음래양수(陰來陽受)의 풍수적 이치에 

절묘하게 부합한 용세(龍勢)와 수세(水勢)를 구비하고 산과 물이 음양

93)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문사철, 2011), p.236.

94) 프리초프 카프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이성범ㆍ김용정 옮김 (서울: 범양사, 
2001), p.123.

95) 주역, ｢계사전｣ 13장.

96) 주산에서 흘러온 용맥의 진행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거슬러 흘러가는 물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참된 혈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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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룬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여주본부도장을 좌우에서 감싸

고 있는 용호(龍虎)97)가 기운을 합한 용호합기(龍虎合氣)가 되어 특

히, 풍수의 이치에 적용할 때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음양합덕의 

교리론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본 논문은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체용(體用)에 

대해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로 고찰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풍수이론을 바탕으로 여주본부도장까지 지맥이 

연결되는 과정과 풍수적 국세를 살펴보았고, 특히, 산과 물의 상호 음

양의 관계 속에서 여주본부도장이 갖추고 있는 풍수적 특징들에 대해 

주로 형기적인 탐색을 실시하였다. 참된 명당의 터전이 이루어지려면 

그에 어울리는 상응하는 산세나 지세가 분명하게 펼쳐져 있어야 하고 

동시에 주변의 국세가 맑고 밝은 기운을 품은 채 풍수에서 요구되는 

지리적 조건들을 두루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배산임수, 용혈사수의 

자연형세를 중심으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를 보다 더 객

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학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Ⅱ.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지맥>에서는 지맥의 행도(行

度) 변화과정, 용맥의 출발점과 지맥의 연결과정, 박환과 과협의 용맥 

변화, 작국과 입수의 형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여주본부도장까지 이어

진 용맥의 변화를 탐사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풍수이론과 매우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체의 형상에 따라 용맥의 변화도 다양하고 풍수의 물형도 다양하게 

97) 혈장의 좌우에서 감싸주는 산줄기로서 청룡과 백호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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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산과 산을 이어주는 산줄기는 기맥을 통하

게 해주는 전기도체와 같은데 중심 용맥이 힘차게 방향을 바꾸어 행룡

이 이루어지자면 주룡(主龍)에서 분기된 산줄기들이 좌우에서 받쳐주

고 뒤에서 받쳐주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여주본부도장으로 이어진 

지맥선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감산에서 

여주본부도장까지의 용맥의 변화를 살펴보면 박환과 과협이 잘 이루어

져 있고, 지각과 요도가 잘 발달되어 명당에서 요구되는 풍수적 조건

들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여주본부도장으로 이어

진 맥은 횡룡입수 우선용으로 영대에 입맥하였다. 다시 우측으로 감아 

선익(蟬翼)을 대신해 내백호로 영대를 감싸고 계속하여 일념교 위쪽 

대순회관으로 이어져 외백호로 감싸며 서남으로 흐르다 남한강을 만나 

비로소 별장에서 웅거하며 멈추었다. 영대의 후맥(後脈)을 이어주는 주

봉의 다른 한 줄기는 서북과 북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지각과 낙산을 이

루며 본부도장의 혈장을 더욱 단단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도 명

당대지임을 뒷받침해주는 혈증(穴證)이라 할 수 있다.

<Ⅲ.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국세>에서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주산과 안산, 용호교회, 청룡작국과 영대의 좌향, 좌

래우거(左來右去)의 수성수(水星水), 청룡역관의 수세, 거문토성과 대

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음양합덕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

로는 주산을 중심으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청룡과 백호가 포

근하게 잘 감싸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용호교회의 조건들을 잘 구

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청룡과 백호가 유

정하게 용호교회가 이루어진 가운데 청룡과 백호가 경내를 두 팔로 

감싸 안 듯 포국이 이루어진 가운데 청룡이 길게 나가 감싸 안고 있

으며, 청룡역관 이루고 있다. 백호는 내당(內堂)을 감싸 안고 있으며, 

외산은 외당(外堂)을 감싸고 다시 길게 이어져 은하교를 잇는 안산을 

이루고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을 맞이하며 산수음양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자리한 지리적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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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명당의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사시(四時)의 순

환을 통해 끊임없이 영명(靈明)한 서기(瑞氣)를 발하고 있다. 내당에서

는 용호(龍虎)가 서로 기운을 합하고 외당에서는 용이 끝나는 지점에 

맑고 미려한 남한강(여강)이 기운의 경계를 가르며 왼쪽에서 흘러와 

오른쪽으로 거슬러 흘러가는 수성(水星) 삼길격(三吉格)의 한 형태인 

“좌래우거(左來右去)”의 구곡수의 물 흐름을 품은 곳임을 알 수 있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을 감싸고 다시 뻗어 내려간 외산의 줄기는 

여강을 다정하게 맞이하고 있다. 주산과 호응하고 있는 안산은 거문토

성이자 일자문성으로 대강수를 맞이하는 물목으로 의연히 자리하고 

있고 있는 안산으로서 은하를 상징하는 여강과 은하교를 이어주는 중

요한 외산이자 물길을 유연하게 돌리며 흐르게 하는 상징적 토형산으

로서의 의연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토성의 산체에 풍수적 이

치를 품고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특징은 지금까지

의 풍수의 고전이 되고 있는 전통 풍수지리서들에 언급된 내용과 비

교해 볼 때 풍수적인 이치가 절묘하게 부합되고 있으며, 지상선경의 

인존시대를 여는 수도의 터전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Ⅳ. 삼원의 상징과 음양합덕｣에서는 구성의 기운을 품은 

자미원국, 자미원국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음양합덕을 이룬 사

신사 등의 탐색을 통해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뛰어난 풍수

적 국세를 지니고 있음을 조명하고, 전통적인 풍수 고서 등에서 말하

는 명당의 조건 등에 부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학술적 접근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은 풍수 음양의 이치를 두루 갖추고 있는 조화로운 땅이며, 천상의 자

미원국인 성원(星垣)의 이치를 통해 지상에 드리운 여주본부도장의 자

미원 지형을 비교하고 살펴본 결과 천지인 삼계가 품수되어 산수의 

음양조화가 잘 이루어져 인존시대를 꽃 피울 최상의 길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풍수로 바라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국세

는 음이 다하면 양이 오는 이치로서 음래양수(陰來陽受)의 풍수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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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절묘하게 부합한 용세(龍勢)와 수세(水勢)를 구비하고 산과 물이 

음양조화를 이룬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여주본부도장을 좌우에서 

감싸고 있는 용호(龍虎)가 기운을 합한 용호합기(龍虎合氣)가 되어 특

히, 풍수의 이치에 적용할 때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음양합덕의 

교리론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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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로 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국문요약                                                       신영대

본 논문은 구천상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음양합덕ㆍ신인조화

ㆍ해원상생ㆍ도통진경을 종지로 하여 상생의 등불, 수도의 터전, 인존

시대를 여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을 풍수학의 형기(形氣)적 이치

를 통해 개벽공사 성지(聖地)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지리적 위치, 산수의 

음양관계, 지맥(地脈)의 행도(行度) 과정 등 풍수지리 전반에 걸쳐 고

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동시에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布德

天下), 구제창생(救濟蒼生),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을 목적으로 포덕

(布德)ㆍ교화(敎化)ㆍ수도(修道)의 기본사업과 구호자선사업ㆍ사회복지

사업ㆍ교육사업의 3대 중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본

부도장이 후천개벽의 인존시대를 열어갈 풍수적 적지임을 말해주는 용

(龍), 혈(穴), 사(砂), 수(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종단의 중심인 여주본부도장은 배산임수(背山臨水)의 풍수적 국세

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인류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중심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대한 풍수적 고찰을 통하여 풍수적 상징성과 보은상

생(報恩相生)의 윤리 실천을 통해 미래를 밝혀 나갈 생왕지지(生旺之

地)에 대해 탐색하고, 팔방(八方)의 상서로운 기운이 모인 이곳 본부

도장의 영험한 명당국세의 수도처적(修道處的) 지세와 형국, 맑은 수

기(水氣)와 어울린 지맥(地脈), 산수유정한 국세, 용혈사수(龍穴砂水)

의 이치에 부합한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를 밝히고자 했다. 따라

서 본 논문의 주제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와 관련

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산과 물의 흐름을 풍수지리 이치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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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고 주변의 산세가 어떤 형태로 호응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

펴보았다.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사신사(四神砂)인 청룡, 백호, 주

작, 현무 등의 포국(布局)과 입지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형기론(形氣

論)을 중심으로 전래 된 전통 지리서(地理書) 등을 토대로 여주본부도

장의 풍수적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주제어 :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삼원, 음양합덕, 풍수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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